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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Bloomberg: 연준의 ‘일정 기간’ 고금리 유지와 시장의 내년 금리 인하 예상
과 상충
Bloomberg: 내일 미 소비자 물가지수 마지막 보고서 발표되는데…
CNBC: Mastercard, “인플레 고점 불구, 내년에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 힘
들어”

[미국 금융]
WSJ: 성장 둔화로 인플레 우려 수그러져...12월 주식과 채권 시장 정반대
Bloomberg: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내년 주식엔 마진 축소 큰 우려”

[글로벌 경제]
Bloomberg: 일본,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동참한다
The Economist: 글로벌 전자제품 침체…한국 등 동아시아가 장벽에 직면

[물류]
WSJ: 미 수입업체들, 미 서부에서 동부 항만으로 바꾼다

[한국 경제지 기사들]
연합: 美 경제학자 "내년 미국경제, 연착륙할 것"
연합: 옐런 "내년 말 美 인플레이션 훨씬 낮아질 것"
연합: BofA "美 경기, 3월까지 침체 빠질 5가지 이유"
한경: 美정부, GM·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합작 투자 $25억 대출 확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미 내년 임금 인상 폭…근로자 기대에 못 미칠 수도
WSJ: 미국인들, 연말 쇼핑하러 유럽으로 몰려든다
CNBC: Z세대가 선호하는 미디어: 미니언즈, 호러, Dwayne ‘The Rock’
Johnson
WSJ: GE, 부채 줄이고 인수 합병 추진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s Message That Rates Will Stay on Hold for ‘Some Time’
Clashes With 2023 Rate-Cut Bets
연준의 ‘일정 기간’ 고금리 유지와 시장의 내년 금리 인하 예상과 상충
 

연준의 이번 주 수요일에 금리를 0.5%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리는
4.25% ~4.5%가 된다.

더욱이 연준은 내년도에 추가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해 내년 내
내 이를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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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 고점의 고금리가 급작스럽게 내려갈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은, 투자자들은 물가고가 계속될 것
으로 우려하는 연준 입장보다 빨리 물가 압력이 둔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
이다.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고금리 지속이라는 연준의 입장과 달리 내년 하반기
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을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hat to Expect in the Last Consumer Price Inflation Report
of the Year, and What’s Ahead
내일 미 소비자 물가지수 마지막 보고서 발표되는데…
 

내일 화요일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마지막 관련 최종 보고
서인데, 핵심 물가지수는 11월에 0.3% 상승, 작년보다는 6.1% 상승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플레가 둔화되긴 하지만 팬데믹 전보다 3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내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아래에 달려 있다. 즉 핵심 상품
가격(식품과 에너지 제외)의 추가 완화 여부, 언제 얼마만큼 임대료가 둔화
되는지,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임금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지 여부
다.

 간단히 말해, 상품 가격, 주택 비용, 임금에 달렸다.

Bloomberg 기사

CNBC: Inflation has peaked — but it’s not returning to pre-Covid levels in
2023, Mastercard says
Mastercard, “인플레 고점이지만 내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힘들어”

Mastercard Economics Institute에 따르면 인플레는 이미 고점에 도달했으
나 내년도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몇 년 걸릴 것이라는 것.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David Mann은 “ 인플레이션은 큰 도전이 되었다. 계
속 급증하고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는 미국을 비
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위험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

CNBC 기사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c465bc66-96fc-41c7-93a1-26ce90892939.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d4e3fcbb-6846-413d-9576-c26cab2b609e.pdf?rdr=true
https://www.cnbc.com/2022/12/12/inflation-peaked-but-will-remain-above-pre-covid-levels-mastercard.html


12/12/22, 3:02 PM Constant Contact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campaigns/view/list 3/9

[미국 금융]

WSJ: Slowing Growth Edges Out Inflation as Top Concern
성장 둔화로 인플레 우려 수그러져… 12월 주식과 채권 시장 정반대
 

12월 들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성장 둔화
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에 지속적인 물가로 우려가 꺾이고 있다.

힘을 잃어 주식 중에 특히 에너지와 금융 주식은 12월 S&P 500 중에 최악
의 성적을 내고 있다. 각각 9.3%, 5% 하락 중이다. 웰스 파고 등 은행주도
이달에만 11% 떨어진 종목들이 있다.

에너지와 금융 주식의 하락은 오일 수요 경기 둔화 때문이고 금융 기업들
의 수익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과 운송 관련주들도 수요 약세로
고전하고 있다.

반면에 국채는 도약 중. 10년물이 3.5%로 내려앉았다. 10월에 4.231%에
서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WSJ 기사

Bloomberg: Morgan Stanley, Goldman Say Earnings Are Biggest Risk for
Stocks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내년 주식엔 마진 축소 큰 우려”
 

이번 주에 금년도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연준의 금리 폭이 결정된
다. 그러나 이는 주식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저명한 전략가들의
판단이다.

향후 주식에 가장 큰 여파를 주게 되는 것은 회사들 수익이나 마진폭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들 두 기관에 따르면 올해 첫 3분기에 베어 마켓이 4분기 들어 랠리를 이
루었고, 여전히 당분간은 고물가와 금리 인상이 투자자들의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그러나 새해 들어서는 어닝이 도전받게 되는데, 비용 상승과 기업들이 받
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이 내년에 우려되어 S&P 500는 상승하기
힘들다고 예상하고 있다. 올해 두 기간은 S&P가 3,900~4,000으로 마무리
되고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도에 주식은 낮은 두자리 상승세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a436da92-53d2-465f-852c-79cf1ee92d1b.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b2dabb46-f079-4dda-8883-7efd2f05a908.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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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Japan to Join US Effort to Tighten Chip Exports to China
일본,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동참한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칩 제조 장비 수출 통제 강화
에 함께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
군부가 첨단 반도체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ASML과 Tokyo
Electron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첨단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장비와 전문 지식의 중심지
이다. 따라서 이번 동맹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거의 전면 봉쇄하게 된다. 

양국 정부는 미국이 10월 발표한 조치와 같이 14나노미터 이상의 첨단 칩
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14
나노미터 반도체는 최신 기술보다는 뒤떨어져 있지만, 중국이 소유한 기술
중 두 번째로 뛰어난 수준이다.

Bloomberg 기사

The Economist: A global electronics slump is driving East Asia to the
wall
글로벌 전자제품 침체…한국 등 동아시아가 큰 장벽에 직면

중국의 코로나 19 규제로 인한 수출 감소와 세계적 전자 기기 지출 감소로
세계 최대 규모 제조업 중심지인 동아시아 국가들이 큰 장벽에 직면할 것
으로 보인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가 수 개월간의 극단적인 코로나 통제 조치와 부동산
위기로 휘청거리면서 11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떨어져 가파
르게 감소했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19659d0b-4a8c-4789-98f0-e8b053a5822b.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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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시아 국가들이 연이어 타격을 받아 한국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은 26%, 대만과 홍콩에는 21% 감
소했다. 아시아 내 무역이 대부분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데이터
는 향후 완제품 판매의 더 큰 감소를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세계적인 전자 기기 수요 감소 역시 큰 방해 요인이다. 전 세계 PC 판
매량은 3분기 전년 대비 20% 떨어졌으며 이에 메모리 칩 주요 생산국인
한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 11월 일본으로의 메모리칩 수출이 전년 동기 대
비 18% 감소했다. 

분석에 따르면 내년 여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동아시아
의 무역 기업들에게 흉년이 될 수 있다.

The Economist 기사

[물류]

WSJ: California Long Ruled U.S. Shipping. Importers Are Drifting East.
미 수입업자들 미 동부로 입항 방향을 바꾼다
 

소비재 회사 Newell Brands, 의류 Abercrombie & Fitch, 에어 컨디션 업체
Trane Technologies… 많은 미 회사들이 수입 항만을 캘리포니아에서 뉴
욕과 뉴저지 항만으로 바꾸고 있다.

이유는 미국 동부와 남부 항만이 물류 위험도도 줄이고 시간과 돈을 절약
하기 때문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현재 서부는 항만 노조의 파업, 그리고 팬데믹 초의 공급망 병
목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고 미국 내
모든 곳으로 제품을 빨리 공급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fc6a1acb-04b5-43d1-9fad-33afd59b787b.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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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연합: 美 경제학자 "내년 미국경제, 연착륙할 것"
연합: 옐런 "내년 말 美 인플레이션 훨씬 낮아질 것"
연합: BofA "美 경기, 3월까지 침체 빠질 5가지 이유"
한경: 美정부, GM·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합작 투자 $25억 대출 확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Workers Have High Hopes for Pay Hikes Next Year. Perhaps
Too High
미 내년 임금 인상 폭…근로자 기대에 못 미칠 수도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세지만 해고가 증가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내년 임금 협상에 노사 간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골드만삭스
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테크 기업 감원 건수는 5만 2천 7백 71건으로 2000
년 이후 업계 최고치이다.

Gartner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기대하는 내년 임금 인상률은 5.5%이지만
기업들이 책정한 예산은 3.5~4.5%로 불일치한다. 올해까지 임금 협상에서
우위에 있던 근로자들이지만 내년부터 기대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
성이 높은 상황이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60f98101-c2f5-40db-a44c-3d48636b2796.pdf?rdr=true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112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10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1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12105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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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업들은 임금 외에 재택근무나 출산 수당, 정신 건강 지원 등 다른
분야의 혜택으로 직원들과 협상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여가, 환대 업종, 의료, 정부 업종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좋고, 소매, 운
송, 창고업과 임시 지원직은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 하지만 분야를 막론하
고 미 노동시장은 점차 약세를 보이게 된다는 전망이 많다.

Bloomberg 기사

WSJ: Americans Flock to Europe for Holiday Shopping Binge
미국인들, 연말 쇼핑하러 유럽으로 몰려든다

Planet의 자료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주간 동안 미국인 유럽 관광객의
지출은 2019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미국인들은 달러 강세
를 이용해 명품 옷과 액세서리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중국 관광객의
손실과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의 명품 회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분석가들은 2019년보다 올해 유럽에서의 미국인들의 사치품 지출이 2.3
배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인들의 올해 사치품 지출은 전 세계 규모의
32~34%를 차지할 것이며, 이는 2019년의 2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이러한 낭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경
제가 불확실성을 직면하고 있으며,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WSJ 기사

CNBC: Gen Z loves Minions, horror and Dwayne ‘The Rock’ Johnson
Z세대가 선호하는 미디어: 미니언즈, 호러, Dwayne ‘The Rock’ Johnson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속에서 성장한 13~25세인 Z세대의 미디어 소비 취
향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이전의 젊은 세대처럼 코미디와 공포를
선호하지만,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민감하며 더 짧은 길이를 선호하고 전
통적인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은 적었다.

또 Z세대 타겟 마케팅에 틱톡과 같은 플랫폼 광고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올해 개봉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Minions: The Rise of Gru,”는 정
장을 입고 영화를 보는 #GentleMinions 트렌드를 틱톡에서 이끌어 Z세대
가 흥행 수입의 약 56%를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TV 에피소드의 이상적인 런타임이 45
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35%, 30분이라고 답한 사람은 34%였다. 영화
의 경우에도 2시간~2시간 반으로 줄어든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c0570bce-9bc4-417e-ab31-488fab1151e5.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7d78a0ec-a552-4e96-8c4a-ceb6c6a3b290.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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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기사

WSJ: GE Healthcare Plans to Reduce Debt and Costs, Pursue Tuck-In
Acquisitions
GE, 부채 줄이고 인수 합병 추진 

GE 헬스케어 부서는 1월 초에 분사한 후에 부채를 줄이고 인수 합병을 시
도할 예정이다. 

GE Healthcare는 나스닥에서 거래될 예정인데 한자리 중반으로 성장을
추진하고, 이자 및 세금 마진 전 이익을 10% 후반대에서 20%로 늘리고,
향후 3년간 85% 이상의 잉여 현금 흐름을 꾀할 것이라고 경영진은 최근
밝혔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골드만삭스 "월스트리트 '큰손'들은 연준 방향 전환에 베팅"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적인 통
화정책 기조에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뮤추얼펀드와 헤
지펀드 등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이 같은 시나리오에 기반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은 공업과 원재료, 에너지
등 경기의 영향에 민감한 분야의 비중을 평소보다 늘렸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
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4조8천억 달러(약 6천27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큰 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https://www.cnbc.com/2022/12/12/gen-z-loves-minions-horror-and-dwayne-the-rock-johnson.html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8e5c07ad-3d1b-46df-b8c1-2cf877ff9fe0.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5346d34e-1c1f-4636-897c-2f9d1d77cd7e.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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